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발표
2025년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최근 한국 경제의 저

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이 아닌 지속적이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창조 기반의 ‘진짜성장’을 목표로 제시함.

- 성장 방식을 기존 ‘모방과 추격’에서 선진국 방식의 ‘창조와 선도’로 전환

이에 따라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3·3·5 비

전’), 3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설정함. 

이에 더해 규제·금융·행정·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함.

- 규제개혁: 신산업·혁신기업 성장 저해요인 해소, 메가샌드박스 등 신속 규제혁신

- 금융개혁: 국민펀드 등 생산적 금융, 가계부채 관리, 중소벤처금융 활성화

- 행정개혁: 공공기관 기능 재정비, 낙하산 인사 근절, 전략적 재정투자 강화

- 교육개혁: AI·디지털 문해력·창의력 강화, 지역거점대학 육성, 열린 직업교육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 강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인권·행복추구권 보장

❙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주요내용❙
3대 전략 5대 과제 세부내용

기술주도 성장

1. AI 혁신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1) AI 3대 강국 진입: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유치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유망기업 및 융합산업을 육성해 AI 3개 강국으로 도약

2)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산업, 
방위·우주·항공산업 등 분야에서 기존 주력산업에 버금가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1)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구조 대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 산업 업그레이드: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 반도체와 
조선업 등 경쟁우위 산업 초격차 확보, AI 산업 융합(AI-X) 확대

모두의 성장

3.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1) 중소벤처 혁신: 중소벤처·스타트업 인프라 및 제도 개혁, 규제개혁으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시장 확대 강화 등

2)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안정적 R&D 예산 마련,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지역 R&D 역량 증진 등

4. 지역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1)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자치의 강화 및 생활문화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추진

2) 국토공간혁신을 위한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제 완성(국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지역교육·생활·문화환경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농어촌지역 발전

공정한 성장 5.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1)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불공정 거래 
관행 등 해소),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공정과 상생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디지털 플랫폼 입점 업체, 배달 
시장 등),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 공정하고 생산적인 금융과 합리적 지배구조 확산: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동산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출처: 국정기획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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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동향

미국 6월 기준금리 동결❙2025-06-18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선일보

Ÿ 2025년 6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존과 동일한 4.25~4.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

하기로 결정함.

- 미국 기준금리는 2024년 12월 인하 이후 4차례 연속 동결

Ÿ 최근 3개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2.4%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함.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

Ÿ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시장 불

안과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 조정 (‘25년 3월 전망 1.7%)

- ’25년 실업률 전망 4.5%로 상향 조정 (‘25년 3월 전망 4.4%)

- ’25년 물가상승률 전망 3.0%로 상향 조정 (‘25년 3월 전망 2.7%)

Ÿ ’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2.50%)하였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0%p를 유지함. 국내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

❙ 2022년 1월~2025년 5월 한국·미국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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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동향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025-06-18 한국은행

Ÿ 2025년 6월 18일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한국은행

은 물가 상황 및 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 2회(6월,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물가 상황 및 향후 물가 흐름과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분석

Ÿ (2025년 상반기 물가 상황)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하반기 평균 1.8%, 2025년 상반

기(1~5월 기준) 평균 2.1%로 목표 수준인 2%대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출하 확대, 정부의 가격안정 노력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 초반대

로 둔화됨. 반면,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가격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석유류 가격은 연

초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Ÿ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COVID-19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

션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져 있고, 특히 생활물가*가 비교적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

계층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생활물가: 식료품·에너지·교통·공공요금·주거비 등의 필수 생활비 항목으로 구성된 물가지수

- COVID-19 이후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가 소비자물

가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한국은행은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2019~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1235&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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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농정 동향

농림수산성 2024년 농지중간관리기구 실적 공표❙2025-06-11 농림수산성

Ÿ 일본 농림수산성은 6월 11일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상황과 농지중간관리기구 실적을 발표함(주간브리프 

2024 Vol.25.).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모으고 배분함으로써 경영 규모 확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 농업 단체 등이 출자해 조직하는 법인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현 내 1개소에 한해 설치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에 근거해, 소유자 불명 농지 및 

유휴농지를 포함하여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차입하고, 농업 경영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추진

Ÿ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면적은 전년 대비 3.4만ha 증가한 약 263만ha로 전체 경작지 면적의 

61.5%를 기록, 2013년도 이후 증가한 농지 집적 면적(41.9만 ha) 중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집적 면적은 

약 22.5만ha(54%)로 나타남.

-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률은 61.5%로 전년 대비 1.1%p 증가

-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면적: (’13) 221만ha→(’15) 235만ha→(’17) 245만ha→(’19) 251만ha→(’21) 256만ha

→(’23) 259만ha→(’24) 263만ha

*농지 집적률 = 농지 집적 면적/전체 경작지 면적

- 농림수산성은 2030년까지 농업 경영체 대상 농지 집적률 70% 달성을 농지중간관리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목표

로 설정

https://www.maff.go.jp/j/press/keiei/seisaku/250611.html


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5

식량농업기구(FAO)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영향 분석 ❙2025-06-12 유엔 식량농업기구

Ÿ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가금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구조, 경

제, 국제 무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HPAI는 20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

- 2022~2024년 동안 수억 마리의 가금류가 예방적으로 살처분되었으며, 이는 세계 가금류 공급과 무역에 큰 타격

을 주었음.

- 특히, 철새 경로를 따라 변종이 확산되어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침.

Ÿ HPAI 확산은 산란계 및 육계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침.

- 닭 사육 기간이 짧고 폐쇄형 사육 시스템이 많은 육계에 비해 산란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음. 미국에서는 2022년 이후 

1억 7,3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살처분함.

- 이에 따라 달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달걀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가금류 생산 기반을 산업형 대규모 농장에서 분산형 또는 지역 기반(Zone-based) 체계

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Ÿ 또한, 농가의 소득 손실,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침.

- (농가 및 산업체) 살처분, 방역 비용,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 소득 손실

- (정부 재정 부담) 살처분 보상금, 방역 및 보건 예산 증가. 미국의 경우, 방역 및 보상 등에 2024년까지 1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

- (소비자 가격 상승) 계란·가금육 가격 급등

Ÿ HPAI의 확산은 일부 국가의 수입 중단 조치로 이어지며, 수출국의 시장 접근 제한과 무역 신뢰도 저하 등 국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EU, 중국은 HPAI 발생국의 모든 가금류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고, 한국, 칠레 등 약 20여개 국은 브라질산 가금

류 제품 수입을 중단함.

- 브라질은 상업 농장에서의 첫 HPAI 발병 이후 EU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일시 중단되며, 수출국으로서의 신뢰

와 지위가 손상됨.

- 일부 국가는 지역 기반(Zone-based) 수출 허용 방식을 도입해 무역 차단 최소화를 시도함.

- 가금류 무역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HPAI의 발생은 수입국의 신뢰를 저하시켜 무역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Ÿ HPAI 감염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및 무역 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food-outlook--global-output-of-key-food-commodity-crops-on-course-for-new-record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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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2025-06-15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Ÿ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신규 도입 품목 4개를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 76개

에서 2026년 78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할 것을 발표함.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됨. 

- 도입 초기에는 사과, 배 등 일부 과수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됨.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건수가 2001년 410건에서 2023년 215,368

건으로 증가함.

Ÿ 신규 도입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

는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신규 도입될 예정임.

- 이번 신규 품목 추가는 밭작물, 시설 채소 등 기존에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정책

이며,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 기간 내 지역 

농업협동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연도별 대상 품목(품종/작형) 품목 수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2026(예정) 노지 오이, 시설 깻잎 78
2027(예정) 체리, 들깨 80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DQw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
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55&menuId=5325#;

